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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업용‘에어냉각조끼’로 극한 폭염 속 농심(農心) 식힌다
- 서귀포농업기술센터,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본격 추진 -

- 에어냉각조끼·펌프형 온열지수 측정기 등 보급…농작업 안전성 향상 기대 -

❏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

업용 ‘에어냉각조끼'가 처음 보급된다.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(소장 현광철)

는 6,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

‘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'을 추진한다.

❍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(에어컴프레서), 온

열지수 측정기,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

지 보급·설치하고,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.

❏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

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

낮추는 방식이다.*

 * 보텍스 튜브(Vortex-tube): 압축된 고압의 공기를 고속 회전시켜 냉기와 열기를 분리

하고, 저온의 공기만 냉각처리 장치로 활용하는 기술

 ❍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·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

로 등록했다.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

13.8%, 습도를 24.8%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

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* 부위별 온·습도 저감률: (가슴)13.3, 14.6% (등) 16.9, 30.8% (허리) 11.0, 25.4%

❏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.



 ❍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

자는 4,460명으로 전년 대비 20.4% 늘었다. 제주는 인구 10만 

명당 15.8명으로 전남·울산·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. 

 ❍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물려 농작업 중 온열질환 위험은 갈

수록 높아지고 있다.

❏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7월 현장 적용 이후 온열질환 예방 효

과와 사용 편의성·작업 활동성 만족도를 조사해 확대 보급 

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.

 ❍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인적·경제적 

손실을 줄이는 한편,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와 안정적인 농가 

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

❏ 이현희 농촌지도사는 “농촌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극한 폭염은 

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”이라며 “현장에서 체

감할 수 있는 예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온열질환 없는 

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

다.


